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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 그간 경과

□ ’23.3.6, ｢국민제안 심사위원회｣는 ‘TV 수신료 분리 징수’ 관련 제안에 
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의결

□ ’23.3.9～4.9 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內 ‘국민참여토론’을 
통해 63,886건의 찬반의사 및 세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

※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 개요
▪ [주제]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현재의 통합 징수방식의 적절성 

및 합리적인 수신료 징수 방안
▪ [방식] 대통령실 누리집에 본인인증 후 주제에 대한 ▲추천/비추천 투표 ▲게시판 

댓글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

2  의견수렴 주요내용

□ (찬반투표) 총 투표수 58,251표 중 96.5%(56,226표)가 현행 TV 수신료 
통합 징수방식 개선에 찬성

< 찬반의견 (투표; 58,251표) > < 자유토론 (댓글; 63,886건) >

□ (자유토론) ▲TV 수신료 분리 징수 ▲현행 징수방식 유지의 징수방식에 대한 
견해와 함께 ▲TV 수신료 폐지 등 총 63,886건의 다양한 의견 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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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➊ 참여자의 절반을 넘는 59.7%(38,108건)가 그간 공영방송 역할, 콘텐츠 
경쟁력 등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TV 수신료 폐지 의견 제시

   - 아울러 ▲시청자의 이중부담 ▲KBS의 방만경영 ▲영국 등 주요국의 
수신료 폐지·폐지 예정 사례 등을 근거로 비판 제기

 ➋ TV 수신료 분리 징수의 목소리는 31.5%(20,165건) 차지

   - ▲사실상 세금과 동일 ▲방송채널 선택·수신료 지불여부에 대한 
시청자의 권리 무시 등의 문제 지적

 ➌ 반면, 현행 징수방식 유지 의견은 0.5%(298건) 불과

   - ▲공익적 측면 등 고려해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결정 ▲분리
징수 시 납부자 줄어 부족분의 세금 충당 우려 ▲현행도 수신료 납부 
거부 가능 등의 측면 고려

 ➍ 기타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국민 기대에 못미쳤다는 비판과 
함께 ▲공영방송의 필요성과 제도 유지 여부 검토 선행 ▲공익 프로그램 
제작 조직만의 분리 운영 등 건의도 8.3%(5,315건)

3 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권고안

□ 대통령실 ｢국민제안 심사위원회｣는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대한 
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, 현행 TV 수신료 통합 징수방식과 
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음 사항을 권고함

 ㅇ 도입 후 30여년 간 유지해 온 ‘수신료-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’에 
대한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, 분리징수를 위한 
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 

 ㅇ 아울러, ｢국민참여토론｣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, 
방만 경영 등의 문제 지적과 함께 ‘수신료 폐지’ 의견이 가장 많이 
제기된 만큼,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
보장방안을 마련할 것


